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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는 철도공사 등과 
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였고 외교적 결례도 없었습니다.

□ 2019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( 9.4)에 한국철도공사가 참석

하지 않은 것은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고, 외교적 결례로

볼 수 밖에 없다는 보도내용(10.1)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는 국토부가 매년 9월경 개최하는 

글로벌협력인프라컨퍼런스의 한 세션으로 개최키로 올해 초부터 

계획되어 있었으며,

ㅇ 세미나 준비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개발

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여 왔습니다.

ㅇ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4일부터 6일

까지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였고, 세미나에는 국제협력분야 

부서장(1급)이 참석하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본 국제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

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관한 행사로서 관계국 정부기관, 국제기구,

연구소, 대학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습니다.

ㅇ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이 러시아 차관, 몽골 차관 및 중국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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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급 정부 대표단을 맞이하는 등 외교적 결례로 간주될 만한 일은

발생하지 않았습니다.

ㅇ 본 행사에서는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러시아와

몽골의 정부관계자, 중국·한국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, 일본의 

전문가 및 세계은행·광역두만강개발 등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

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,

ㅇ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설립에 대하여 참석한 정부 대표단과 국제

기구의 지지를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[아시아경제, 뉴시스 10.1.(화) >

◈ “앙꼬 빠진 국토부 국제행사…文대통령 동북아 철도구상 시작부터 삐걱”,
윤영일 “동아시아철도공동동체 구상 ‘반쪽 행사’ 전락…시작부터 삐걱”
- 9.4. 국토부 주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한국철도공사 불참
-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외교적 결례로 볼 수 밖에 없음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허원석사무관(☎ 044-201-39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